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한번 더 주님은 우리에게 사순 시기라는 이 강한 전례 시기를 선물하십니다. 사순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고 부활을, 그 큰 부활 사건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고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재의 수요일 복음인 마태 6,1-

6.16-18 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제시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교적 삶의 세 기둥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기도, 

단식, 자선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겸손하고 단순하고 소박하게 제시합니다.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도는 단순하고 내밀하고 깊고 감추어진 것이며,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에서 우리는 그분의 눈길과 마음만을 찾으며, 기도가 그분과의 

대화가 되기를 바라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가 

행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합니다. 이 기도의 시기에 우리의 모든 

형제들, 인류 전체가 겪고 있는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들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단식과 참회는 바리사이들의 단식처럼 외적인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위치에서, 고통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의 태도와 행위를 

돌아보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돕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려는 갈망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평화를 잃게 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 단식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해치고 다른 이들도 해치는 관계들을 

접어둡시다. 수많은 실망, 걱정, 약한 말들, 무관심에 대해서 단식하고, 다른 이들에게 

형제들처럼 우리 자신을 열어 놓읍시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식은 우리가 다른 이들, 가장 가까운 이들, 고통받는 이들, 

외롭고 병들고 나이가 든 우리 자매들의 필요에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슬픈 이들에게 힘을 주는 말들로 우리의 시간을 내어 줍시다.  친절하게 



대하고 미소를 짓는 것, 격려의 말을 하는 것, 자주 보게 되는 무관심 속에서 기쁨을 

주는 말을 하는 것으로 충분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께 이 사순 시기에 우리에게 사랑, 자비, 친절, 용서, 그리고 모든 이들을 

받아들이는 길을 보여 주시기를 청합시다. 

 사순의 여정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모님이 우리에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아드님의 충실한 

종이셨던 그분이 지금과 영원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거룩한 사순과 기쁜 부활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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